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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들어가 는 글

우리나라 고용구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 취업자 21,362천 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37.6% (8,023천 명)에 이르고 있다.1) 이 중 고용주가 19.6%, 자영자가 57.3%, 가족종

사자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주의 비중도 28%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주의 비율이 낮은 미국의 8.1%에 비해 3.5배나 높은 비율이다 (한국

노동연구원, 2000).

[그림 1] 취업자 중 자영업의 비중 (비농 전산업)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자영업이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비농 전산업)의 장기추세를 성별로 보면, [그

림 1]에서 보듯,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자영업의 비

중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는 경제위기 직전과 직후에 자영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mail: jyahn@kli.re.kr)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email:jsung13@chollian.net).
1 류재우 최호영(1999)은 취업자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업의 비중이 남녀 공히 일시적으로 급상하였다는 점, 셋째는 여성의 경우 장기추세에 거

의 변화가 없는 반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급상승하여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차이

가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자영업이 노동공급에서 중요한

대안의 하나이며, 특히 경제위기와 같이 고용이 급속히 하락하여 임금근로의 가능성이 떨

어질 때 더욱 그러하며, 과거 상대적으로 여성에 국한된 자영업이 남성으로 크게 확산되

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주의 높은 비율은 영세한 자영업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실

제로 1999년 종업원의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67.4%

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2002). 자영업 특히 소규모 자영업의 성장은 개별업체

의 측면에서 업체의 성장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 소득증가와 연결되며 국가

차원의 생산성향상 및 경제성장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의

선택은 시장자체의 노동수급여건과 근로자의 개인적인 선호 및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전체 노동공급의 약 1/ 3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

와 지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관

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자영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자

영업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를 비롯한

자영업에서의 성공 및 성장이나 지속기간 등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

인 관점에서 통계치를 제시하는데 그쳤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는 다양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김우영(2000)은 근로자를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두 대안의 선택요인을 분

석하고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자영업주를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종사상지위를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금재호·조준

모(2000)는 최초 취업 시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직한 경우

로 표본을 구분하여 자영업의 선택요인을 분석·비교하였다. 안주엽(2000)은 실직을 경험

한 근로자들의 재취업과정에서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인을 성별로

분리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 성지미(2002)는 여성표본을 대상으로 자영업의 선택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영업 연구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자영업의 생성(창업), 성장(경제적

성과와 지속), 소멸의 세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자영

업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자영업주가 가지는 특성을 자영업을 선택한 동기, 자영업에 대

한 태도, 자영업 경영과 관련하여 훈련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Delage, 2002). 자영업의 창업동기, 창업 당시의 훈련이수여부, 이전 직장의 경험, 자영업

에 대한 태도 등은 기업가 정신의 기본이 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자영업의 성패를 좌우하

게 될 것이다. 성지미·안주엽(2002)은「한국노동패널」제4차년도 자료에 나타난 1,258개

자영업표본을 이용하여, 월평균(또는 시간당) 자영업소득, 연간 (또는 1인당) 매출액, 자



영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의 지표로 정의한 후, 자영업주 개인과

자영업 사업체의 특성에 더하여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요인들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자영업주의 이전직장 경험, 자영업의 창업동기, 자영업의 중

장기 목표, 자영업 창업 당시 훈련프로그램 이수여부 등이 추가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가설검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자영업의 지속기간을 살펴본 최근의 연구로는 문유경·성지미·안주엽(2002)

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1998년 6월부터 2002년 10월)를 이용한 분석은 자영

업에 진입한 경험이 있는 표본의 자영업 지속기간이 평균 17개월이며, 자영업 지속기간의

완료형태별로 구분하면, 자영업이 완료된 경우의 지속기간은 평균 6개월로 나타나는 반면

양측절단된 표본의 경우 26개월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제4차 여성의 취업실

태」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여성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109개월이나 되며, 비례위험모형의

추정에 따르면,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40대와 50대가 30대에 비해 자영업을 중단

할 위험률이 낮고 여성의 출산이 1년 이내 여성의 자영업 중단 위험률을 7배나 높이는

것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 특성에서 광업·제조업에 비해 농림어업, 도소매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자영업을 중단할 위험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Zimbabwe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위험률을 분석한 Nziramasanga and Lee (2001)의

연구는 재정관련 특성, 지역 및 업종이 중요한 영향변수라고 보고하였고 영국의 가구패널

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를 이용한 T aylor (1999)의 연구는 일자리 관련 경

험과 초기 자본이 자영업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제1~4차년도 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업을 경험한 표본을 대

상으로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매순간 자영업자가 자영

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자영업 퇴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자영업 지속기간의 연구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자영업을 지속하였을 때 일정 시점에 자영업의 지속여부를 고려한다

는 측면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절에서는 자영업과 관련되어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간략히 소개하고 제1차년도에서 제4차년도 조사에서 나타나는

5,357개 자영업표본을 대상으로 지속기간의 분포와 평균 지속기간을 성 업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자영업 지속기간을 분석하기 위한 비례위험모형을 간략히

소개하고 비농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모형의 추정결과와 훈련이 지속기간에 미치는 추가

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 및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 자료 및 표본과 자영 업 지속기간

1. 한국노동패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다. 1998년 제1차조사를 시작으로 하는 한국

노동패널은 제2차조사(1999년)부터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분류(유형 1~8까

지)하고 각 조사시점사이에 발생하거나 소멸한 일자리를 추적하고 있다. 제3차까지(2000

년)의 자료를 살펴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색은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데 비하여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제4차조사

(2001년)에서는, 비록 부가조사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설문이

상당히 보강되었다. 이는 향후 비임금근로(이하에서는 자영업이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는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노동패널 제4차조사에 포함된 자영업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업

종, 사업체명, 사업체소재지, 무급가족종사자 수 및 사업체규모 등 현사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 ② 사업체 시작시점, 창업동기, 유산상속여부 및 상속자, 사업체 창립시점, 사업체

시작 당시 자본금, 자본금 조달방법 및 구성 등 창업당시의 상황, ③ 창업준비과정에서의

다양한 창업훈련(7종) 이수여부, ④ 자금, 기술확보 등 6가지 측면에서의 창업과정에서 겪

는 어려움과 8가지 측면에서 현재 당면한 자영업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Likert scale), ⑤ 자영업 근로의 규칙성 및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⑥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또는 그만둘 당시)의 월평균 자영업소득 및 연간매출액, ⑦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⑧ 7가지 중 주가 되는 사업체의 중장기 목표를 묻고, ⑨ 자영업을

그만 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또한 조사된 자영업이 조사시점 당시에 주된 일자리로 응답된 경우, 유형별 자료에서

얻어진 자영업에 관한 정보와 취업자개인공통에 나타나는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더욱 풍

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취업자개인공통에서 취득가능한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로는

조사시점 직전 한 주의 요일별 실제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장단 및 근로시간 감축 또는 연

장에 대한 주관적 인식, 소득, 안정성 등 7가지 측면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및 전

반적인 만족도, 교육수준과 기술(기능수준)과 일자리의 불일치여부, 그리고 취업중 구직

(on - the- job search ) 등을 들 수 있다. 개인 및 가구에 관한 사회 경제학 정보 및 제4차

년도 부가조사로 실시된 은퇴 및 건강에 관한 정보 역시 자영업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

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2. 자영업 지속기간 - 기초분석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에서 제4차년도 조사까지 나타나는 자영업 표본은 5,357개로 파

악되고 있다.2) 전체 자영업표본은 제1차년도 조사에 이전직장으로 포함되며 지속기간이



완료된 1,850개 자영업표본, 제1차년도 조사시점 이전에 시작되어 조사 당시까지 지속되

고 있는 2,415개 자영업표본, 제1차년도와 제2차년도 조사 사이에 자영업으로 파악된 539

개 자영업표본, 제2차년도와 제3차년도 조사 사이에 자영업으로 파악된 267개 자영업표

본, 제3차년도와 제4차년도 조사 사이에 자영업으로 파악된 286개 자영업표본으로 구성된

다.

<표 1>은 자영업의 진입시점(또는 자영업 발견시점)으로 집단화한 자영업표본의 자영

업 지속기간의 분포와 평균 지속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표본의 경우 자영업 지속기

간은 평균 130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기간이 12년 이상인 표본의 비중이 29%를 상회

하고 있으며 2년 미만인 경우도 24%에 이르고 있다. 물론 최근에 시작되어 마지막 조사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의 지속기간은 짧게 나타날 것이므로 평균 지속기간을 과

소추정할 가능성이 있다(제1차년도 조사시점 이후에 진입한 자영업표본의 지속기간은 대

부분 미완료(censored)되었으며 평균 지속기간은 상당히 짧은 편이다).

제1차년도 조사에서 이전직장 에 관한 정보로부터 나타난 지속기간이 완료된 자영업표

본( 1차이전 )의 지속기간은 평균 149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1차년도 조사 이전에 시

작되어 제1차년도 조사 당시에 지속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 자영업표본( 1차조사 )의 지

속기간은 평균 160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자영업표본의 경우 지속기간이 12년 이상

인 표본의 비중이 32~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2년 미만 단기간의 지속기간을 갖는

표본의 비중은 각각 17%와 9%의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자영업 지속기간이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진입 시점에 따른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

(단위 : 명, %, 월)

표본 기간 모름 2년 미만 2년∼4년

미만

4년∼6년

미만

6년∼8년

미만

8년∼10년

미만

10년∼12년

미만

12년 이상
평균

지속기간

표본 평균

전 체 5,357 115 ( 2.1) 1,284 (24.0) 891 (16.6) 560 (10.5) 373 ( 7.0) 287 ( 5.4) 287 ( 5.4) 1,560 (29.1) 5,242 130

자영업 진입시점

1차이전 1,850 51 ( 2.8) 305 (16.5) 305 (16.5) 226 (12.2) 146 ( 8.0) 110 ( 5.9) 113 ( 6.1) 594 (32.1) 1,799 149

1차조사 2,415 30 ( 1.2) 227 ( 9.4) 360 (14.9) 320 (13.3) 224 ( 9.3) 172 ( 7.1) 160 ( 6.6) 922 (38.2) 2,385 160

2차조사 539 12 ( 2.2) 264 (49.0) 206 (38.2) 10 ( 1.9) 1 ( 0.2) 3 ( 0.6) 12 ( 2.2) 31 ( 5.8) 527 43

3차조사 267 15 ( 5.6) 230 (86.1) 9 ( 3.4) 3 ( 1.1) 2 ( 0.8) 1 ( 0.4) . . 7 ( 2.6) 252 28

4차조사 286 7 ( 2.4) 258 (90.2) 11 ( 3.8) 1 ( 0.3) . . 1 ( 0.3) 2 ( 0.7) 6 ( 2.1) 279 16

주 : 평균의 계산에서 지속기간이 변별되지 않는 경우(115명)는 제외.

( )안은 해당 자영업 표본 중 해당 지속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2 직업력의 비임금근로 일자리 중 제1차년도 조사에서 15세 이후의 일자리 로 표현되는 회고적

일자리는 제외하고 이전직장 과 현재의 일자리 및 제1차년도 조사 이후 제4차년도 조사까지

발견된 일자리를 포함. 직업력으로 추적하여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표 2>는 자영업표본의 성별 또는 업종별로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 및 평균 지속기

간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다

른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여성 자영업의 지속기간(평균 138개월)이 남성 자영업의

경우(평균 124개월)보다 평균적으로 14개월 정도 긴 것을 알 수 있다. 제1차년도 조사 이

후에 자영업을 시작한 표본으로 2년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이 23%∼25%로 높게 나타나

고 남성은 8년∼10년 미만까지 감소하여 5.6%까지 떨어지지만 12년 이상 자영업을 지속

하고 있는 비율은 28.3%로 높게 나타난다. 여성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비율은 10년∼12

년 미만까지 계속 감소하여 4.6%로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12년 이상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비율은 30.2%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10년 이상 자영업을 지속한 경우에는 자영업

지속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자영업 지속기간의 평균을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296개월, 24.6년)과 제조업(193개월,

16.1년)이 지속기간이 가장 긴 업종에 해당하며, 지속기간이 짧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

업으로 제조업의 약 1/ 4정도인 50개월에 불과하다.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운

수 및 통신업에서 지속기간은 90개월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부동산 및 임대업과 기

타 서비스업에서 지속기간은 6년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농업의 경우 지속기간

이 12년 이상인 비중이 2/ 3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의 경우 업종전환을 쉽게 하

지 않는다는 통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조업 자영업이 1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비중

은 약 43%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제조업이 많은 편이다. 이들 두 업종을 제외하

고는 2년 미만의 짧은 지속기간을 갖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

점업에서는 40% 이상으로 나타난다.

<표 2>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 (성별, 업종별)

(단위 : 명, %, 월)

표 본 기간 모름 2년 미만 2년∼4년

미만

4년∼6년

미만

6년∼8년

미만

8년∼10년

미만

10년∼12년

미만

12년 이상
평균

지속기간

표본 평균

전 체 5,357 115 ( 2.1) 1,284 (24.0) 891 (16.6) 560 (10.5) 373 ( 7.0) 287 ( 5.4) 287 ( 5.4) 1,560 (29.1) 5,242 130

성 별

남 성 3,045 67 ( 2.2) 712 (23.4) 489 (16.1) 333 (10.9) 230 ( 7.6) 172 ( 5.6) 180 ( 5.9) 862 (28.3) 2,978 124

여 성 2,312 48 ( 2.1) 572 (24.7) 402 (17.4) 227 ( 9.8) 143 ( 6.2) 115 ( 5.0) 107 ( 4.6) 698 (30.2) 2,264 138

업종별

농림어업 618 14 ( 2.3) 57 ( 9.2) 58 ( 9.4) 28 ( 4.5) 15 ( 2.4) 21 ( 3.4) 23 ( 3.7) 402 (65.0) 604 296

제조업 1,156 32 ( 2.8) 147 (12.7) 126 (10.9) 120 (10.4) 84 ( 7.3) 73 ( 6.3) 77 ( 6.7) 497 (43.0) 1,124 193

건설업 236 1 ( 0.4) 61 (25.8) 37 (15.7) 28 (11.9) 29 (12.3) 13 ( 5.5) 15 ( 6.4) 52 (22.0) 235 94

도소매업 1,643 29 ( 1.8) 420 (25.6) 299 (18.2) 182 (11.1) 128 ( 7.8) 92 ( 5.6) 104 ( 6.3) 389 (23.7) 1,614 97

음식숙박 732 11 ( 1.5) 295 (40.3) 173 (23.6) 90 (12.3) 48 ( 6.6) 38 ( 5.2) 18 ( 2.5) 59 ( 8.1) 721 50

운수통신 188 4 ( 2.1) 45 (23.9) 29 (15.4) 22 (11.7) 17 ( 9.0) 16 ( 8.5) 15 ( 8.0) 40 (21.3) 184 96

부동산 240 6 ( 2.5) 77 (32.1) 51 (21.3) 29 (12.1) 18 ( 7.5) 12 ( 5.0) 13 ( 5.4) 34 (14.2) 234 74

기타서비스 535 11 ( 2.1) 180 (33.6) 118 (22.1) 61 (11.4) 34 ( 6.4) 22 ( 4.1) 22 ( 4.1) 87 (16.3) 524 72

주 : 평균의 계산에서 지속기간이 변별되지 않는 경우(115명)는 제외.

( )안은 해당 자영업 표본 중 해당 지속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표 3>∼<표 6>는 제1차년도 조사 이후에 자영업에 진입하여 지속기간의 과소추정을

유발하는 짧은 지속기간을 갖는 자영업표본을 제외한 4,265개 자영업표본을 대상으로 전

체 표본, 제1차년도 조사 이전에 지속기간이 완료된 표본, 제1차년도 조사 이후에 지속기

간이 완료된 표본과 미완료된 표본으로 나누어 성별, 업종별 지속기간의 분포와 평균 지

속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에서 보면, 제1차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모든 자영업표본의 자영업 지속기간은

평균 155개월이며 여성이 164개월로 남성의 148개월보다 16개월 긴 것을 알 수 있다. 역

시 농림어업의 지속기간이 평균 348개월이나 되어 거의 30년에 가깝게 나타나며 제종업

의 지속기간은 평균 210개월에 이르고 있다. 음식숙박업(61개월), 부동산 및 임대업(93개

월),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92개월)을 제외하고는 120개월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 (제1차조사에 관찰된 표본)

(단위: 명, %, 월)

표본 기간 모름 2년 미만 2년∼4년

미만

4년∼6년

미만

6년∼8년

미만

8년∼10년

미만

10년∼12년

미만

12년 이상
평균

지속기간

표본 평균

전 체 4,265 81 ( 1.9) 532 (12.5) 665 (15.6) 546 (12.8) 370 ( 8.7) 282 ( 6.6) 273 ( 6.4) 1,516 (35.5) 4,184 155

성 별

남 성 2,440 51 ( 2.1) 284 (11.6) 362 (14.8) 326 (13.4) 229 ( 9.4) 170 ( 7.0) 173 ( 7.1) 845 (34.6) 2,389 148

여 성 1,825 30 ( 1.6) 248 (13.6) 303 (16.6) 220 (12.1) 141 ( 7.7) 112 ( 6.1) 100 ( 5.5) 671 (36.8) 1,795 164

업종별

농림어업 481 11 ( 2.3) 4 ( 0.8) 19 ( 4.0) 25 ( 5.2) 14 ( 2.9) 19 ( 4.0) 16 ( 3.3) 373 (77.5) 470 348

제조업 1,049 30 ( 2.9) 75 ( 7.1) 102 ( 9.7) 118 (11.2) 84 ( 8.0) 73 ( 7.0) 75 ( 7.1) 492 (46.9) 1,019 210

건설업 178 1 ( 0.6) 17 ( 9.6) 25 (14.0) 28 (15.7) 29 (16.3) 13 ( 7.3) 14 ( 7.9) 51 (28.7) 177 118

도소매업 1,310 19 ( 1.5) 170 (13.0) 240 (18.3) 179 (13.7) 126 ( 9.6) 91 ( 6.9) 102 ( 7.8) 383 (29.2) 1,291 116

음식숙박 545 4 ( 0.7) 152 (27.9) 140 (25.7) 87 (16.0) 48 ( 8.8) 37 ( 6.8) 18 ( 3.3) 59 (10.8) 541 61

운수통신 139 4 ( 2.9) 12 ( 8.6) 14 (10.1) 22 (15.8) 17 (12.2) 15 (10.8) 15 (10.8) 40 (28.8) 135 122

부동산 176 4 ( 2.3) 37 (21.0) 31 (17.6) 28 (15.9) 18 (10.2) 12 ( 6.8) 12 ( 6.8) 34 (19.3) 172 93

기타서비스 387 8 ( 2.1) 65 (16.8) 94 (24.3) 59 (15.2) 34 ( 8.8) 22 ( 5.7) 21 ( 5.4) 84 (21.7) 379 92

주 : 제1차 조사에서 관찰된 표본이라 함은 당시 종사하고 있던 자영업표본(2,415개)과 이전직장에 관한

회고적 정보에서 나타난 자영업표본(1,850개)을 말함.

평균의 계산에서 지속기간이 변별되지 않는 경우(81명)은 제외.

( )안은 해당 자영업 표본 중 해당 지속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제1차년도 조사에서 이전직장 인 자영업표본의 평균 지속기간은, <표 4>에서 보듯,

149개월이며 성별 차이는 다른 표본집단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훨씬 큰 31개월로 나타

난다. 경제위기 이전에 시작되고 완료된 자영업표본의 자영업 지속기간의 평균을 업종별

로 보면 다른 표본집단에서 나타나는 양상과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도매 및

소매업의 지속기간이 52개월로 가장 짧게 나타난 반면 음식숙박업은 119개월로 농림어업



<표 4>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 (제1차조사에서 회고적 정보로 관찰된 1,850개 표본)

(단위 : 명, %, 월)

표본 기간 모름 2년 미만 2년∼4년

미만

4년∼6년

미만

6년∼8년

미만

8년∼10년

미만

10년∼12년

미만

12년 이상
평균

지속기간

표본 평균

전 체 1,850 51 ( 2.8) 305 (16.5) 305 (16.5) 226 (12.2) 146 ( 7.9) 110 ( 5.9) 113 ( 6.1) 594 (32.1) 1,799 149

성 별

남 성 1,029 33 ( 3.2) 162 (15.7) 161 (15.6) 143 (13.9) 96 ( 9.3) 66 ( 6.4) 70 ( 6.8) 298 (29.0) 996 135

여 성 821 18 ( 2.2) 143 (17.4) 144 (17.5) 83 (10.1) 50 ( 6.1) 44 ( 5.4) 43 ( 5.2) 296 (36.1) 803 166

업종별

농림어업 739 26 ( 3.5) 57 ( 7.7) 81 (11.0) 71 ( 9.6) 47 ( 6.4) 52 ( 7.0) 39 ( 5.3) 366 (49.5) 713 235

제조업 60 . . 8 (13.3) 11 (18.3) 9 (15.0) 9 (15.0) 4 ( 6.7) 4 ( 6.7) 15 (25.0) 60 107

건설업 584 13 ( 2.2) 104 (17.8) 112 (19.2) 72 (12.3) 43 ( 7.4) 36 ( 6.2) 48 ( 8.2) 156 (26.7) 571 108

도소매업 215 2 ( 0.9) 78 (36.3) 51 (23.7) 32 (14.9) 21 ( 9.8) 6 ( 2.8) 9 ( 4.2) 16 ( 7.4) 213 52

음식숙박 44 1 ( 2.3) 7 (15.9) 4 ( 9.1) 9 (20.5) 4 ( 9.1) 2 ( 4.5) 3 ( 6.8) 14 (31.8) 43 119

운수통신 64 1 ( 1.6) 17 (26.6) 6 ( 9.4) 12 (18.8) 10 (15.6) 4 ( 6.3) . . 14 (21.9) 63 105

부동산 144 8 ( 5.6) 34 (23.6) 40 (27.8) 21 (14.6) 12 ( 8.3) 6 ( 4.2) 10 ( 6.9) 13 ( 9.0) 136 64

기타서비스 387 8 ( 2.1) 65 (16.8) 94 (24.3) 59 (15.2) 34 ( 8.8) 22 (5.7) 21 ( 5.4) 84 (21.7) 379 92

주 : 평균의 계산에서 지속기간이 변별되지 않는 경우(81명)은 제외.

( )안은 해당 자영업 표본 중 해당 지속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표 5> 완료된 자영업의 지속기간 분포 (제1차조사 표본)

(단위 : 명, %, 월)

표본 기간 모름 2년 미만 2년∼4년

미만

4년∼6년

미만

6년∼8년

미만

8년∼10년

미만

10년∼12년

미만

12년 이상
평균

지속기간

표본 평균

전 체 681 9 ( 1.3) 141 (20.7) 139 (20.4) 102 (15.0) 50 ( 7.3) 32 ( 4.7) 37 ( 5.4) 171 (25.1) 672 121

성 별

남 성 363 4 ( 1.1) 72 (19.8) 71 (19.6) 54 (14.9) 33 ( 9.1) 14 ( 3.9) 21 ( 5.8) 94 (25.9) 359 118

여 성 318 5 (1.6) 69 (21.7) 68 (21.4) 48 (15.1) 17 ( 5.3) 18 ( 5.7) 16 ( 5.0) 77 (24.2) 313 124

업종별

농림어업 98 4 ( 4.1) 3 ( 3.1) 5 ( 5.1) 8 ( 8.2) 4 ( 4.1) 1 ( 1.0) 5 ( 5.1) 68 (69.4) 94 352

제조업 58 . . 8 (13.8) 5 ( 8.6) 11 (19.0) 4 ( 6.9) 3 ( 5.2) 5 ( 8.6) 22 (37.9) 58 124

건설업 32 1 ( 3.1) 4 (12.5) 5 (15.6) 6 (18.8) 5 (15.6) . . 3 ( 9.4) 8 (25.0) 31 106

도소매업 213 3 ( 1.4) 38 (17.8) 47 (22.1) 33 (15.5) 26 (12.2) 12 ( 5.6) 13 ( 6.1) 41 (19.2) 210 96

음식숙박 143 . . 55 (38.5) 37 (25.9) 21 (14.7) 5 ( 3.5) 7 ( 4.9) 5 ( 3.5) 13 ( 9.1) 143 52

운수통신 16 1 ( 6.3) 3 (18.8) 1 ( 6.3) 1 ( 6.3) 2 (12.5) 1 ( 6.3) 2 (12.5) 5 (31.3) 15 121

부동산 34 . . 12 (35.3) 9 (26.5) 2 ( 5.9) 2 ( 5.9) 3 ( 8.8) 2 ( 5.9) 4 (11.8) 34 61

기타서비스 87 . . 18 (20.7) 30 (34.5) 20 (23.0) 2 ( 2.3) 5 ( 5.7) 2 ( 2.3) 10 (11.5) 87 70

주 : 제1차조사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던 표본 2,415개 중 제4차조사까지 기간 중에 자영업을 그만

둔(지속기간이 완료된) 표본 681개.
평균의 계산에서 지속기간이 변별되지 않는 경우(9명)은 제외.

( )안은 해당 자영업 표본 중 해당 지속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표 6> 미완료된 자영업의 지속기간 분포 (제1차조사 표본)

(단위: 명, %, 월)

표본 기간 모름 2년 미만
2년∼4년

미만

4년∼6년

미만

6년∼8년

미만

8년∼10년

미만

10년∼12년

미만
12년 이상

평균

지속기간

표본 평균

전 체 1734 21 ( 1.2) 86 ( 5.0) 221 (12.7) 218 (12.6) 174 (10.0) 140 ( 8.1) 123 ( 7.1) 751 (43.3) 1713 175

성 별

남 성 1048 14 ( 1.3) 50 ( 4.8) 130 (12.4) 129 (12.3) 100 ( 9.5) 90 ( 8.6) 82 ( 7.8) 453 (43.2) 1034 171

여 성 686 7 ( 1.0) 36 ( 5.2) 91 (13.3) 89 (13.0) 74 (10.8) 50 ( 7.3) 41 ( 6.0) 298 (43.4) 679 181

업종별

농림어업 383 7 ( 1.8) 1 ( 0.3) 14 ( 3.7) 17 ( 4.4) 10 ( 2.6) 18 ( 4.7) 11 ( 2.9) 305 (79.6) 376 347

제조업 252 4 ( 1.6) 10 ( 4.0) 16 (6.3) 36 (14.3) 33 (13.1) 18 ( 7.1) 31 (12.3) 104 (41.3) 248 156

건설업 86 . . 5 ( 5.8) 9 (10.5) 13 (15.1) 15 (17.4) 9 (10.5) 7 ( 8.1) 28 (32.6) 86 131

도소매업 513 3 ( 0.6) 28 ( 5.5) 81 (15.8) 74 (14.4) 57 (11.1) 43 ( 8.4) 41 ( 8.0) 186 (36.3) 510 134

음식숙박 187 2 ( 1.1) 19 (10.2) 52 (27.8) 34 (18.2) 22 (11.8) 24 (12.8) 4 ( 2.1) 30 (16.0) 185 79

운수통신 79 2 ( 2.5) 2 ( 2.5) 9 (11.4) 12 (15.2) 11 (13.9) 12 (15.2) 10 (12.7) 21 (26.6) 77 125

부동산 78 3 ( 3.8) 8 (10.3) 16 (20.5) 14 (17.9) 6 ( 7.7) 5 ( 6.4) 10 (12.8) 16 (20.5) 75 98

기타서비스 156 . . 13 ( 8.3) 24 (15.4) 18 (11.5) 20 (12.8) 11 ( 7.1) 9 ( 5.8) 61 (39.1) 156 129

주 : 제1차조사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던 표본 2,415개 중 제4차조사까지 자영업을 지속한(지속기간이

미완료된) 표본 1734개.
평균의 계산에서 지속기간이 변별되지 않는 경우(21명)은 제외.
( )안은 해당 자영업 표본 중 해당 지속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업종에 속한다. 제조업은 다른 경우와는 달리 평균 지속기간이

107개월로 건설업(108개월)이나 운수 및 통신업(105개월)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1차년도 조사시점에 지속되고 있었으나 이후에 완료된 자영업표본의 평균 지속기간

은, <표 5>에서 보듯, 121개월로 상대적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 자영업의 평균 지속

기간은 124개월이며 남성의 경우 118개월로 성별 차이는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52개월)과 부동산 및 임대업(61개월) 및 기타 서비스업(70

개월)이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낮은 업종임을 알 수 있다.

<표 6>은 제1차년도 조사시점에 지속되고 있었고 제4차년도 조사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표본의 평균 지속기간은 175개월로 완료된 표본의 경우보다 54개월이나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에 오래 지속된 자영업이 경제위기 중 살아남을 확

률이 높고 일단 살아남은 자영업의 경우에 자영업을 그만둘 유인이 작아진다는 것을 반

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

<표 7>은 자영업 집단 중 제1차조사 이전에 시작되었고 제1차조사 시점에 지속되고

있었던 2,415개 자영업 표본에 대하여 제4차조사까지의 조사시점별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이를 개념화한 것이 [그림 2]로, 한 조사시점에 존재하던 자영업은 다음 조사시

점에서 ① 그대로 유지 ② 자영업을 그만 둠 ③ 표본에서 탈락과 같은 세 경우의 대안

을 갖는다. 그림에 따르면 제1차조사 당시(1998년) 자영업에 종사하던 표본 2,415개 중

636개(26.3%)는 제1차조사 이후와 제2차조사 시점(1999년) 사이의 기간 중에 자영업을 그

만두었고, 다른 241개는 표본에서 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조사와 제3차조사 그리

고 제3차조사와 제4차조사 사이에는 각각 22개와 23개가 자영업을 그만두었으며 167개와

141개가 표본에서 탈락하였다. 그 결과 제1차조사 당시의 자영업 표본 중 약 49%인

1,185개가 제4차조사까지 여전히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차조사와 제2차조사 사이에 자영업을 그만둔 비중을 표에서 보면, 여성이 약 30%로

남성(24%)에 비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가 자영업에 미친 영향에서도 자영업

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제4차년도 조사시점까지 자영업을

지속하는 비중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무엇보다 먼저 농림어업의 경우 제1차조사와 제2차조사 사이에서

만 자영업을 그만 둔 경우(약 20%)가 발견되고 있으며 제4차조사까지 약 3/ 4이 지속되는

특이함을 보여주고 있다(추후의 실증분석에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은 제외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제1차조사와 제2차조사 사이에 자영업을 그만 둔 비중을 업종별로 보

면,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4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업

과 부동산 및 임대업도 30%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제조업과 운수 및 통신업의

경우는 16%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제4차조사까지의 잔존률은 부동산 및 임대

업과 음식점 및 숙박업이 30~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조업과 음식점 및 숙박업

에서는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조사시점과 자영업 상태의 변동



<표 7> 조사시점과 자영업 표본의 상태변화

(단위 : 명, %)

1차조사
1~2차조사 2~3차조사 3~4차조사 4차조사

표본탈락 자영업중단 표본탈락 자영업중단 표본탈락 자영업중단 자영업지속

전 체 2,415 241 (10.0) 636 (26.3) 167 ( 6.9) 22 ( 0.9) 141 ( 5.8) 23 ( 1.0) 1,185 (49.1)
성 별

남 성 1,411 145 (10.3) 338 (24.0) 112 ( 7.9) 11 ( 0.8) 93 ( 6.6) 14 ( 1.0) 698 (49.5)
여 성 1,004 96 ( 9.6) 298 (29.7) 55 ( 5.5) 11 ( 1.1) 48 ( 4.8) 9 ( 0.9) 487 (48.5)

업종별

농림어업 481 . . 98 (20.4) 16 ( 3.3) . . 14 ( 2.9) . . 353 (73.4)
제조업 310 46 (14.8) 51 (16.5) 30 ( 9.7) 5 ( 1.6) 16 ( 5.2) 2 ( 0.6) 160 (51.6)
건설업 118 22 (18.6) 30 (25.4) 5 ( 4.2) 1 ( 0.8) 10 ( 8.5) 1 ( 0.8) 49 (41.5)
도소매업 726 77 (10.6) 196 (27.0) 56 ( 7.7) 8 ( 1.1) 49 ( 6.7) 9 ( 1.2) 331 (45.6)
음식숙박업 330 42 (12.7) 132 (40.0) 16 ( 4.8) 4 ( 1.2) 20 ( 6.1) 7 ( 2.1) 109 (33.0)
운수통신업 95 9 ( 9.5) 15 (15.8) 14 (14.7) . . 5 ( 5.3) 1 ( 1.1) 51 (53.7)
부동산업 112 18 (16.1) 33 (29.5) 13 (11.6) 1 ( 0.9) 13 (11.6) . . 34 (30.4)
기타서비스 243 27 (11.1) 81 (33.3) 17 ( 7.0) 3 ( 1.2) 14 ( 5.8) 3 ( 1.2) 98 (40.3)

주 : ( )의 숫자는 구성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III . 실 증분석

1. 실증분석모형

일반적으로 미완료상태(T ype- I censoring )를 고려한 경과기간모형은(duration model)은

T = Min (T * , c)

로 정의된다. 여기서 T 는 관찰된 경과기간(여기서는 자영업 지속기간), T *는 미관찰되

는 완료된 경과기간(uncensored duration), c는 미완료 상태의 경과기간이다. 이를 해석하

면 자영업을 그만 둔 것이 변별된 표본의 경우에 자영업 지속기간은 T = T * 로 나타나

고, 마지막 조사시점까지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거나(censored) 조사기간 중 표본에서 탈

락한 경우에 자영업 지속기간은 T = c로 나타난다. 표본(자영업을 시작한 개인)이 한 상

태에서 탈출(자영업을 그만 둠)하였음을 나타내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 )는

d = 1(탈출)

로 정의된다.

일정 시점 t 직전까지 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문 개인인 그 상태에서 탈출할 조건부

확률인 위험함수(hazard function )는

h (t ) = lim Prob [t T t + t | t T ] / t

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례위험모형(Cox ' s proportional hazard model)에 따라 위

험함수를

h (t ; X, ) = ho (t ) exp (X )



(식- 1) h (t ; X, ) exp(X )

로 정의한다.

2.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식을 추정하기 위한 설명변수(X)로는 개인적인 특성, 부모의 자

영업여부, 거주지역, 직종 및 업종, 경제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지수, 사업시작시의 어려움,

직업훈련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한다.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는 5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설명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는 <표 8을 참조).

첫 모형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의 개인적인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시작당시의 연령, 성별, 학력수준), 부모의 자영업여부, 거주지역을 포

함한다. 제1차년도 조사자료는 사업체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거주지역을 포

함하였다. 지역은 실업률이나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영업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에 일자리와 관련된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종 및 업종

가변수를 추가한다. 직종은 전문직(준전문직)에 초점을 두어 전문직인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사업운영 또는 사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자영업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사업체 주기가 다른 경우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업종 가변수를 포함하였

다.3)

셋째 모형은 사업체운영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두 번째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더하

여 연간매출액4) 및 월평균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과 사업시작시기 어려움을 가변수로

포함하였다. 현재상태 (1차자료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의 1차 조사시

점에서의 정보)의 자영업의 연간매출액 및 월 평균소득은 현 자영업의 운영상태를 암시

하는 것으로 현 사업체의 유지 또는 성장을 반영하여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대한다. 사업시작 시 겪은 어려움이 자영업(현 사업체)지속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어려움을 세 개의 가변수로 포함하였다. ① 창업 또는 사업정보의 부족, ② 자금의

부족, ③ 경험의 부족을 결정변수로 포함하였고 이외의 다른 어려움을 기준집단으로 하였

다.

넷째와 다섯째 모형은 직업훈련의 여부와 직업훈련의 주체가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미

치는 각각의 추가적 효과의 유의성을 가설검정한다.

3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업종소분류(3- digit )까지 분류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를 사용하였

고 회귀분석에서는 농림업업은 제외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을 기준업종으로 하였다.
4 연간매출액에 대한 정보는 액수와 대략적인 범주로 응답하는 두 가지 형태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연속형 항목에 무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범주형변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범주형의 경우에는 중

간값을 이용하였고 최대 매출액은 500억으로 상한가를 한정하였다.



<표 8> 결정요인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

변수명 정 의

DurM 자영업지속기간, 단위는 개월, 연속변수. 114.0 (102.1)

LSales 연간매출액, 단위는 10,000원, 연속변수, (로그값) 16,351 (71,203)

Learn 월 평균소득 액수, 단위는 10,000원, 연속변수, (로그값) 93.8 (130.3)
StAge 자영업 (현사업체)을 시작할 당시의 연령/ 10, 연속변수. 3.546 (0.891)

Female 여성 가변수, 준거집단은 남성. 0.406 (0.491)

교육수준 4개의 범주형 변수, 고졸집단이 준거집단

Hdo 고졸미만 0.365 (0.482)

Cdo 고졸초과, 전문대졸업, 4년제 대학 졸업미만 0.081 (0.273)

Cgr 대졸 이상 0.134 (0.341)

Married 기혼 (준거집단은 미혼) 0.936 (0.244)

PRself 본인이 14세 무렵 부모가 자영업자 0.763 (0.426)

거주지역 준거집단은 서울.

Metro 광역시 0.308 (0.462)

Kg 경기도 0.157 (0.364)

Kunbu 서울,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 0.246 (0.431)

OccPro 직종이 전문직 (준전문직 포함) 0.146 (0.354)

업종 준거집단은 숙박 및 음식점업

IndMan 제조업 가변수 0.160 (0.367)

IndCon 건설업 가변수 0.061 (0.240)

IndSal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0.377 (0.485)

IndTra 운수, 창고 및 통신업 0.048 (0.213)

IndEst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포함) 0.056 (0.230)

IndEtc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127 (0.333)

어려움 사업시작 당시 어려움에 대한 설문에서 준거집단은 어려움이 없었거나

다음 세 가지를 제외한 어려움을 겪은 겨우(자격, 학력, 기능의 부족,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등).

Hard1 어려움이 창업 또는 사업정보를 몰라서인 경우 0.045 (0.208)

Hard2 어려움이 자금의 부족인 경우 0.515 (0.500)

Hard3 어려움이 경험이 부족인 경우 0.126 (0.332)

직업훈련 훈련여부와 교육장소. 준거집단은 훈련받지 않은 경우

Trained1 직업훈련의 경험이 있는 경우 0.098 (0.298)

Tplace1 교육장소가 사설학원인 경우 0.029 (0.169)

Tplace3 교육장소가 공공직업훈련인 경우 0.019 (0.138)

Tplace4 교육장소가 사업내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체 부설기관 0.019 (0.138)

Tplace9 교육장소가 앞에서 제시한 장소를 제외한 기타인 경우 0.030 (0.170)

주 : ( )의 숫자는 표준편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3. 실증분석 결과

<표 9>는 자영업 지속기간의 비례위험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5) 모형 (1)은

인구학적 특성만 고려한 가장 단순한 모형이다. 시작할 당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일정 연

령(47.2세)까지는, 자영업 지속기간이 짧은 (일정 시점에서 자영업을 그만둘 확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자영업 지속기간이 길어진다. 여성 가변수의 계수추

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기초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달리,

여성일수록 동일한 특성을 갖는 남성에 비해 자영업을 그만둘 확률이 높고 자영업의 지

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자영업 지속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고

졸자에 비해 고졸 미만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졸 초과 대졸 미만자는 자영업 지속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유의도 0.10 수

준)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졸 이상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에 비해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나며, 14세 당시 부모가 자영업을 하였을 경우에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긍정적(+)

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게 나타난다. 지역가변수의 경우 서울

과 비교할 때, 도지역에서 거주하는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게 나타

나며 나머지 6대 대도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한 모형 (1)의 추정치는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한 모형 (2)와 (3) 가설

(1)과 (2)에서도 방향과 크기 및 유의도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robust함을 알 수 있다.

모형 (2)는 단순한 모형 (1)에 자영업의 특성을 추가한 모형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

면 기존의 변수로 구성된 벡터를 X1 ,추가된 변수로 구성된 벡터를 X2로 표현하면 (식- 1)

은

(식- 2) h (t ; X, ) exp(X1 1 +X2 2 )

가 된다. 추가된 변수들에 대한 유의성에 대한 가설검정절차(우도비검정법)는 다음 3단

계로 구성된다. 첫째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Ho: 2 = 0 v s . Ha: Not Ho

을 설정한다. 대립가설은 제약되지 않은 모형(unrestricted model) (식- 2)가 적절한 모

형임을 의미하며 귀무가설은 제약된 모형(restricted model)

(식- 3) h (t ; X, ) exp(X1 1 )

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가설에 따라 모형을 최우추정법으로 추

정하여 최우도를 구한다. 제약되지 않은 모형의 최우도를 L u ( 1 , 2 )* , 제약된 모형의 최우

5 기초분석에서 보았듯,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료

된 경과기간을 갖는 표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증분석에서는 농림어업에 종

사하는 자영업은 제외하였다. 자영업을 포함한 전체 자영업 지속기간의 비례위험모형 추

정결과는 < 부표 1> 에 보여주고 있다.



도를 L r ( 1 , 0)*
라 하면, 우도비(likelihood ratio)는

= L r ( 1 , 0)*/ L u ( 1 , 2 )*

로 정의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도비검정통계량(LR test statist ics )을

LR = - 2 = - 2 (logL r ( 1 , 0)* - log L u ( 1 , 2 )* ) ~ 2 (r )

을 정의하고 일정 수준의 유의수준에서 통계량의 값이 crit ical value보다 크면 귀무가

설을 기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립가설을 기각한다.

표에 제시된 가설검정 결과는 자영업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한 모형 (2)가 단순

한 모형 (1)보다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는 음식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

에 비해 다른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이 자영업을 그만둘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음식 및 숙박업이 다른 모든 업종에 비해 자영

업 지속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3)은 모형 (2)에 사업체운영의 상태와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였다. 추가된 변수는

자영업의 경제적 상태 또는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자영업의 연간 매출액과 월 평균소

득, 자영업 시작 당시의 어려움- 창업(또는 사업)정보 부족, 자금부족, 경험부족- 을 나타

내는 가변수들이다. 가설검정의 결과는 추가된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유의하므로 모형 (3)

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모형 (3)의 추정결과를 보면, 매출액 수준과 자영업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가 좋을수록 자영업을 그만둘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와 자영업의 지속

기간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당시 어려움의 경험은 부분적으로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금부족의 경험이나 경험부족의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유의

수준 10%)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을 포함한 전산업을 대상으로 추정

할 경우에는 창업정보부족의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유의수준 5%)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훈련이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미치는 효과

<표 10>은 직업훈련이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미치는 효과에 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훈련의 효과는 직업훈련 이수여부가 미치는 효과와 직업훈련의 주관자별 효과

의 차이 두 측면에서 보기로 한다.6) 추가변수의 적정성에 대한 가설검정의 결과는 직업

훈련 이수여부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만, 직업훈련 주관자/ 장소는 자영

업의 지속기간에 낮은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실증분석에 포함된 자영업 표본 중 직업훈련의 경험이 있는 표본은 약 9.8%에 해당하며

2.9%는 사설학원에서, 1.9%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1.9%는 사업내 직업훈련기관 및 사

업체 부설기관에서, 3 .0%는 그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훈련의 이수여부는 자영업을 그만 둘 확률에 부(-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고 자영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업훈련의 주관자/ 장소의 효

과를 보면,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유의수준 5%에서 자영업의 지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기타 장소는 10%의 낮은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

치고 있다. 반면 사설학원이나 사업체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체 부설기관은 전혀 통계적으

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의 주관자/ 장소에 따라 효과의 측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자영업 지속기간 비례위험모형의 추정치 (비농 전산업 표본 1,905명)

모형(1) 모형(2) 모형(3)
StAge 1.558 (0.305) *** 1.285 (0.312) *** 1.312 (0.316) ***
Stage2 - 0.165 (0.039) *** - 0.139 (0.040) *** - 0.141 (0.040) ***
Female 0.476 (0.088) *** 0.296 (0.093) ** 0.148 (0.097)
Hdo - 0.503 (0.102) *** - 0.534 (0.103) *** - 0.601 (0.104) ***
Cdo 0.255 (0.152) + 0.344 (0.155) * 0.366 (0.157) *
Cgr - 0.088 (0.134) - 0.030 (0.145) 0.068 (0.147)
Married - 0.891 (0.181) *** - 0.693 (0.183) *** - 0.733 (0.185) ***
PRself - 0.277 (0.097) ** - 0.299 (0.098) ** - 0.281 (0.098) **
Metro 0.170 (0.105) 0.127 (0.106) 0.149 (0.106)
Kg 0.176 (0.131) 0.111 (0.132) 0.137 (0.132)
Kunbu - 0.259 (0.124) * - 0.351 (0.125) ** - 0.313 (0.125) *
OccPro - 0.157 (0.155) - 0.152 (0.156)
IndMan - 1.386 (0.164) *** - 1.361 (0.166) ***
IndCon - 0.942 (0.209) *** - 0.922 (0.209) ***
IndSal - 0.826 (0.114) *** - 0.787 (0.115) ***
IndTra - 1.340 (0.279) *** - 1.272 (0.281) ***
IndEst - 0.619 (0.226) ** - 0.656 (0.227) **
IndEtc - 0.580 (0.154) *** - 0.540 (0.156) ***
LSales - 0.111 (0.031) ***
Learn - 0.080 (0.019) ***
Hard1 0.317 (0.205)
Hard2 0.173 (0.100) +
Hard3 0.243 (0.138) +

- 2 LogL 7774.9 7682.7 7644.2
LR 검정통계량 92.25*** 38.51***

주 : ( )안은 표본오차.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변수의 정의는 <표 > 참조.

LR 검정통계량은 모형(2)의 모형 (1), 모형 (3)의 모형 (2)에 대하여 추가된 변수들이 전부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가설검정통계량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표 10> 훈련이 자영업 지속기간에 미치는 효과 (비농 전산업 표본 1,905명)

가설 (1) 가설 (2)

StAge 1.335 (0.316) *** 1.357 (0.315) ***
Stage2 - 0.144 (0.040) *** - 0.145 (0.040) ***

Female 0.157 (0.098) 0.154 (0.098)
Hdo - 0.627 (0.105) *** - 0.636 (0.105) ***

Cdo 0.339 (0.157) * 0.358 (0.158) *

Cgr 0.047 (0.147) 0.058 (0.147)
Married - 0.736 (0.185) *** - 0.736 (0.185) ***

PRself - 0.290 (0.098) ** - 0.289 (0.099) **
Metro 0.171 (0.107) 0.175 (0.107)

Kg 0.151 (0.132) 0.147 (0.132)
Kunbu - 0.302 (0.125) * - 0.301 (0.125) *

OccPro - 0.149 (0.155) - 0.148 (0.156)

IndMan - 1.362 (0.166) *** - 1.370 (0.166) ***
IndCon - 0.882 (0.210) *** - 0.863 (0.210) ***

IndSal - 0.797 (0.115) *** - 0.807 (0.115) ***
IndTra - 1.241 (0.282) *** - 1.261 (0.282) ***

IndEst - 0.634 (0.227) ** - 0.654 (0.227) **

IndEtc - 0.506 (0.156) ** - 0.513 (0.157) **
LSales - 0.113 (0.031) *** - 0.113 (0.032) ***

Learn - 0.078 (0.019) *** - 0.079 (0.019) ***
Hard1 0.331 (0.205) 0.308 (0.205)

Hard2 0.179 (0.100) + 0.165 (0.101)
Hard3 0.230 (0.138) + 0.211 (0.138)

Trained1 - 0.388 (0.162) *

Tplace1 - 0.098 (0.270)
Tplace3 - 1.024 (0.417) *

Tplace4 - 0.033 (0.309)
Tplace9 - 0.544 (0.308) +

- 2 LogL 7637.8 7632.3

LR 검정통계량 6.32* 11.85+

주 : ( )안은 표본오차.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변수의 정의는 <표 > 참조.

LR 검정통계량은 가설 (1) 훈련의 영향이 없다와 가설 (2) 훈련주체별 훈련의 영향이 없다는 모형

(3)의 귀무가설에 대한 가설검정통계량.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IV . 맺는 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 서두에서 언급

하였듯 ,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 전반적으로는 일천

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중립적일 것이다. 몇몇 연구의 대부분은 자영업 선택과정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어떠한 개인적 특성이 (임금근로의 대안으로서 ) 비임금근

로로서의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또는 유사한 특성들이 자영업을 그만두는가를 연구하는

데 치중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 기업가정신 (ent r epr eneur shi p )을 가진 개인의 자영업 창

업과정 , 자영업의 성장과정 , 자영업의 소멸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자영업 분석에서 무엇보다 먼저 왜 자영업을 선택 또는 창업하는가? 라는 의문이 앞설

것이다 . 임금근로의 대안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자영업 자체를 선호하는 것

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평생근로 ( l i fe t i me wor k )의 한 과정으로 자영업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자영업 창업동기와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

는가? , 창업과정에서 이전직장들에서의 각종 경험 및 민간 및 공공이 제공하는 창업지

원프로그램 및 상담이 갖는 역할은 무엇인가? 등 창업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우리

의 앞에 놓여 있다 .

자영업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영업의 성과를 연구

하는 것 역시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일 것이다 . 자영업의 성장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창업 당시의 환경과 현재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자영업의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 자영업 또는 중소기업정책이 자영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은 무엇인가? , 자영업의 성과지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측정하고 분석할 것인가? 등

자영업의 성장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문 역시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

왜 자영업을 그만두는가? 는 자영업의 소멸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 더

나은 대안-예를 들면 , 은퇴나 임금근로-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폐업하여

야만 하는 것인가 등이 주요한 관심사일 것이며 , 이러한 관심은 자영업의 소멸을 결정하

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 소멸과정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로 이어진다 . 일정 시점까지 지속된 자영업이 일정 시점

에서 자영업을 그만 둘 것인가 아니면 지속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을 하며 이러한 의사

결정의 연속이 지속기간으로 나타나며 이는 경과기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

자영업의 지속기간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 지

속기간은 평균 13년, 농림어업을 제외한 경우에도 10년 가까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

교적 안정적 취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취업의 대안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여

성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남성에 비해 다소 길게 나타나는 한편 업종별 편차가 상당한 것

으로 나타난다. 농림어업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며 제조업이 그 다음으로 긴 편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과 퇴장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경제위기



직후 한 해 동안(제1차년도인 1998년과 제2차년도인 1999년 사이)에 자영업표본의 약

29%가 자영업을 그만두었다는 점(그 이후는 매년 1~2%만 그만 두고 있음)은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경기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넷째, 자영업에 진

입할 당시의 연령이 자영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창업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반면 임금근로의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에서는 자영업을 그만 둘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임금근로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연령층에서는 자영업을 지속할 유

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자영업이 취업의 좋은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연간 매출액이나 자영업소득으로 표현한 자영업

의 경제적 성과가 높을수록 자영업을 그만 둘 확률이 낮아지는 한편 정보의 부족이나 자

금부족 및 경험부족은 자영업을 그만 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보 및

자금 등에서 자영업 창업지원은 직접적으로 자영업의 지속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의 제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영업의 지속성을 높임으로써 고령화사회에서의 일자

리창출에 기여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훈련이 자

영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훈련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볼

때, 특히 공공직업훈련이 미치는 효과가 눈에 띠게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 창업지원에서

정보 및 자금 측면 뿐 아니라 자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 주효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부수적인 목적 중 하나는 자영업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본 연구의 방법론이나 연구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 그 원인 중 하나는 「한국노동패

널」이 자영업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정보 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의 출현은 이미 언급한 자영

업의 생성 , 성장 및 소멸과정을 연구하는 단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자료구축의 시작과 더불어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실태조사 설문항을 개발하는 반복과정을 거치면서 자료와 연구 , 그리고 정책시사점이

풍부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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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자영업 지속기간의 비례위험모형 추정 (전산업 표본)

모형 (1) 모형 (2) 모형 (3) 가설 (1) 가설 (2)

StAge 2.619 (0.259) *** 1.900 (0.266) *** 1.927 (0.267) *** 1.942 (0.267) *** 1.959 (0.266) ***

Stage2 -0.306 (0.033) *** -0.224 (0.033) *** -0.226 (0.033) *** -0.228 (0.033) *** - 0.229 (0.033) ***

Female 0.515 (0.081) *** 0.334 (0.085) *** 0.172 (0.090) + 0.177 (0.091) + 0.172 (0.091) +

Hdo -0.665 (0.097) *** -0.591 (0.098) *** -0.648 (0.099) *** -0.670 (0.099) *** - 0.675 (0.099) ***

Cdo 0.268 (0.150) + 0.333 (0.153) * 0.361 (0.154) * 0.339 (0.155) * 0.358 (0.155) *

Cgr -0.057 (0.133) -0.020 (0.144) 0.067 (0.146) 0.048 (0.146) 0.059 (0.146)

Married - 1.070 (0.173) *** -0.807 (0.175) *** -0.860 (0.177) *** -0.860 (0.177) *** - 0.858 (0.177) ***

PRself -0.296 (0.096) ** -0.281 (0.096) ** -0.267 (0.096) ** -0.274 (0.096) ** - 0.270 (0.096) **

Metro 0.115 (0.104) 0.119 (0.105) 0.146 (0.105) 0.163 (0.105) 0.165 (0.105)

Kg 0.018 (0.128) 0.025 (0.129) 0.057 (0.129) 0.069 (0.129) 0.067 (0.129)

Kunbu -0.387 (0.114) *** -0.280 (0.117) * -0.249 (0.117) * -0.238 (0.117) * - 0.238 (0.117) *

OccPro -0.149 (0.155) -0.147 (0.156) -0.144 (0.155) - 0.142 (0.155)

IndAgr - 1.670 (0.173) *** - 1.751 (0.178) *** - 1.746 (0.178) *** - 1.744 (0.178) ***

IndMan - 1.403 (0.164) *** - 1.399 (0.165) *** - 1.400 (0.165) *** - 1.407 (0.165) ***

IndCon -0.932 (0.208) *** -0.913 (0.208) *** -0.885 (0.208) *** - 0.875 (0.209) ***

IndSal -0.854 (0.114) *** -0.819 (0.114) *** -0.830 (0.114) *** - 0.838 (0.114) ***

IndTra - 1.310 (0.278) *** - 1.249 (0.280) *** - 1.224 (0.280) *** - 1.241 (0.280) ***

IndEst -0.615 (0.225) ** -0.669 (0.227) ** -0.650 (0.227) ** - 0.668 (0.227) **

IndEtc -0.600 (0.153) *** -0.550 (0.154) *** -0.523 (0.155) *** - 0.535 (0.156) ***

LSales -0.096 (0.029) *** -0.097 (0.029) *** - 0.096 (0.029) ***

Learn -0.089 (0.019) *** -0.087 (0.019) *** - 0.087 (0.019) ***

Hard1 0.392 (0.189) * 0.410 (0.189) * 0.394 (0.189) *

Hard2 0.135 (0.093) 0.142 (0.093) 0.135 (0.094)

Hard3 0.182 (0.129) 0.172 (0.129) 0.161 (0.129)

Trained1 -0.333 (0.150) *

Tplace1 - 0.054 (0.261)

Tplace3 - 0.702 (0.340) *

Tplace4 - 0.034 (0.309)

Tplace9 - 0.510 (0.273) +

- 2 LogL 9062.4 8931.1 8888.7 8883.4 8879.6

LR 검정통계량 131.28*** 42.40*** 5.33* 9.12+

주 : ( )안은 표본오차.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변수의 정의는 <표 > 참조.

LR 검정통계량은 <표 >와 <표 >을 참조.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